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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이제 축적만큼 비용이 중요한 AI 

  
✓ AI가 만든 멋진 신세계 의심 않지만, 올 하반기부터 옥석 가리기와 순환매 속 수익&비용 중요 

✓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공급이 아닌 수요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이퍼스케일러의 기초 체력이 

중요. AI 성능 및 자본조달까지 종합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진입 

✓ Wall St./Main St. 기준 자산시장 역사적 고평가 구간. 고금리 장기화 민감도가 AI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준의 긴축 우려 주식시장 부담 

 Analyst 윤여삼 
yeosam.yoon@meritz.co.kr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논쟁 

필자가 올해 5월 반기자료를 작성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현금(FCF)을 주

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불거질 당장의 위험보단 문제인식 제시 차원이었

다. 국내증시 중심 국내외 증시는 7월 한달 해당 이슈로 흔들렸다.  

AI 투자관련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제한적이다. 하이퍼스케

일러들은 2분기 실적을 통해 여전히 자본지출(capex) 계획은 대부분 상향했으며, 

MS나 아마존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는 등 긍정적 포인트도 있었다.  

상반기까지 경쟁을 위한 축적 과정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은 AI를 위

한 미래수익으로 여겨졌다. 현재는 자본지출이 사활을 걸고 막대한 비용을 감내해

야 하는 배틀로얄로 진입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림1  AI 확산을 위한 토큰 가격하락 긍정적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하락은 염려 

 

자료: Bloomberg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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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AI 확산을 위한 조건으로 긍정적 평가되던 토큰 가격의 하락은 최근 

하락속도가 빠른 것은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그림 1>. LLM관

련 기업들의 경쟁이 과도해지면, 과거 인터넷 포탈이나 SNS같이 해당 기술로 직

접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AI는 현재 업무에 보조적인 LLM 넘어서 사람보다 똑똑한 AGI 시대로 진입하면, 

기업들의 인건비 등 많은 부분에서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물리영역인 피지컬 AI까지 가려면 향후 2050년까지 AI관련 ‘멋진 신세계’는 관련

된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2>.  

종착지가 ‘멋진 신세계’여도 가는 길까지 멋질 것인지는 가봐야 안다. Agent AI 관

련 B2C 기준 많은 앱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됨에도 생각보다 수요가 확산되지 않는

다고 한다<그림 3>. 엔비디아가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LP(유동성 조달 풀)를 만

들고, 글로벌 PE들이 참여하면서 순환투자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에 따른 비용 우려는 꼬리를 물고 있다<그림 4>.  

그림2  AI가 창출한 생산성 향후 2050년대까지 기대  그림3  활발한 B2B대비 B2C에서 AI 확산 우려의 목소리 

 

 

 

자료: JCER Discussion Paper Seires No.160: LLMs to AGI  자료: FT, Demirer at al. 2026 

 

그림4  엔비디아 중심 AI 관련 기업 순환투자도 지적  그림5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중국 관련 노이즈 커지고 있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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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중국이 AI관련 LLM 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

직 제대로 된 경쟁자는 아니다’고 해도 뉴스를 통한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는 재료

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5>. 현재 AI 투자의 핵심은 B2B의 확산인데 과거 B2C 기

반 내구재 수요관련 민감도는 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했듯이 중국 LLM 모델성능이 미국과 격차를 예상보다 빠르게 줄이고 있고<

그림 6>, 심지어 한국에서 출시된 모델 역시나 성능이 딥시크 정도는 된다는 소식

도 들린다. AI 확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투자대비 향후 수익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소식이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에 준하는 혁신산업의 투자에 경쟁이 없었던 적은 없다. 돈이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경쟁의 치열

함은 이전에 비해 빠르고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개별 기업간의 경쟁에서 국가간 

경쟁까지 AI 투자와 발전은 ‘멋진 신세계’로 가는 길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그림 7, 8>.   

그림6  중국 LLM 경쟁력 증대, AI 투자의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 커져 

 

자료: Artificial Analys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국과 미국 모델의 토큰 사용량 추이, 중국 증대  그림8  호출량(API) 기준 국가별 모델 사용 비중 

 

 

 

자료: Open Router, Tech Times, Office Cha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Open Rout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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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은 잉여현금(FCF)을 남기면서 투자

할 정도의 여유를 가져왔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자본지출의 폭증은 투자의 여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골드만삭스 추정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추정은 올해 8천억

달러 수준에서 내년 1조달러, 이후 2031년까지 7.6조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9>. 

그 과정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잉여현금이 위축되는 구간을 지나야 하지만, 본격적 

투자의 수확기로 여겨지는 2028년부터는 잉여현금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그림 10>. 때문에 현재 1~2년 보릿고개를 넘기면, AI 투자의 과실을 거둘 수 

있어 그림대로만 된다면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7월 한달 내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향후 자본지출 

계획이 확대되는지 그리고 수익성은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의심의 한달

을 보냈다. 2분기 실적 확인 이후 중요한 재무적 정보 몇 가지는 AI 투자관련해서 

여전히 고민할 거리를 남겨주었다.  

그림9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capex 2031년까지 7.6조 달러  그림10  잉여현금 내년 이후 수확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하나 

 

 

 

자료: GS, IS Fu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FT, S&P,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2026년 1분기 하이퍼스케일러 FCF 추정  그림12  2026년 2분기 실적 이후 하이퍼스케일러 FCF 추정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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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적 확인까지만 해도 하이퍼스케일러의 잉여현금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폭도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그림 11>. 2분기 실적 확인 이후

에는 올해 4분기 마이너스로 진입하여 내년까지 합산 천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그림 12>. 생각보다 자금수요가 가파른 것이다.  

영업현금보다 자본지출이 크면, 내 돈이 아닌 대외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그런데 요즘 순환금융 이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장부상 부채가 전부냐는 

인식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데이터센터의 장기계약을 두고, 사모투자의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닌 임대사업으로 표기하여 부채비율을 낮추는 부외부

채(hidden debt)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 BIS가 재무정보 회사인 NEKKEI와 함께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무제표

를 분해한 결과 장부상 5천억달러의 부채규모보다 많은 1.6조달러의 부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그림 14>. 이는 올해 전년대비 30%이상 급증하는 회사채 발행 

및 거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그림 15, 16> 

그림13  영업현금 흐름까지 초과하는 자본지출  그림14  하이퍼스케일러 hidden debt 1.6조달러로 추정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IG등급 회사발행, 2분기 실적 이후 2.2조→2.4조 상향  그림16  미국 회사채 등급별 분기 거래량, 작년대비 큰 폭 늘어 

 

 

 

자료: Bloomberg, Dealogic, PitchBook,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SIFM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0

50

100

150

200

250

MS 아마존 알파벳 메타

(십억달러)

2026년 CAPEX 가이던스중앙값 영업현금흐름(TTM)
420

273

350 350

250

140
100

180

100

30

0

100

200

300

400

500

메타 오라클 아마존 MS 알파벳

(십억달러)

부외부채 장부부채

1,249 

1,943 
1,809 

2,4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E

(십억달러)

순증 콜/텐더 만기도래

4.5

18.4

23.7

6.9
5.5

0

10

20

30

40

50

60

70

80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십억달러)
NR D C CC CCC B BB BBB A AA AAA



 7 

하반기 위험자산 투자를 위해 신용여건과 금리추이 점검 중요 

자료를 작성 중인 12일(수)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당사 주식전략가와 반도체 담당 분석가의 자료를 보면, 현재 증시는 수급 

꼬임에 따른 변동성 소화 구간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칩 가격의 상승 기대

는 여전히 유효해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채권분석가 출신인 필자의 기우(杞憂)일 수 있으나 ‘탐욕과 공포’가 시장의 속성

인 점을 고려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마음으로 해당 글을 작성하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무엇이 자라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

터 AI 투자의 과실은 팔란티어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나 구글과 메타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가 아니라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같은 칩업체가 가져갔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불거진 수익성과 비용감당 이슈는 AI 투자의 가장 

수혜자였던 칩업체 주가를 일부 되돌리고, 소프트웨어와 하이퍼스케일러 주가 반

등으로 일부 순환매를 나타냈다<그림 17, 18>.  

그림17  급등 반도체 쉬자 하이퍼&소프트웨어 주가 반등  그림18  하이퍼스케일러 중 수익성 견조한 MS와 아마존 상승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그럼에도 하이퍼스케일러 신용스프레드 확대 지속  그림20  CDS 7월 급등 이후 진정되었으나 레벨은 유지 

 

 

 

자료: Barclays, Bloomberg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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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조달에 따른 높아진 비용에 대한 고민은 하이

퍼 스케일러들의 신용스프레드<그림 19> 확대와 부도위험(CDS)의 증대로 이어졌

다<그림 19, 20>. 사실 우량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130bp 수준과 CDS 100bp 이내

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기업 메타의 CDS가 80bp를 상회하고 있는 것과 최

근 순환금융에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CDS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발표 

이후 안정된 것과 달리 되돌림이 제한적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결국 문제가 없

다면, 해당 지표들이 제자리를 찾고 해당 투자우려도 잦아질 것이다.   

2027년까지는 AI투자가 투입>수확 시기라는 점에서 현재 하이일드 스프레드 상으

로 IT 테크 업종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1>. 미국채 

발행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기업조달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약한 고리인 하이일드 

CCC 등급 스프레드는 B등급과 달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그림 22>. 더 취약

한 사모대출 기관들의 부도율 상승도 무관하지 않다<그림 23>. 

그림21  자금조달이 가장 많은 IT HY OAS 높은 수준 유지  그림22  위험선호 회복에 B등급 안정대비 CCC 등급 확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사모대출 기업들의 부도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림24  연준의 긴축에 민감한 제도권 약한고리 CCC 등급 

 

 

 

자료: WSJ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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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우리가 올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만, 부채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불

가피한데 가격지표인 금리마저 오르게 될 경우 발생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재 연준내 집안싸움으로 금리인상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실제 금리인상은 

관련된 위험을 자극할 핵심재료이다<그림 24>.  

미국채10년 금리가 2022년 긴축 실시 이후 4.5%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그림 25>. 해당 이슈 대부분 실제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이 긴장을 해소시킨 것이 

아닌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고용과 같은 경기둔화 우려가 금리인하를 이끌면서 해

소한 과정이었다. 7월 고용 쇼크가 나왔다고 하나 이번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해

결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80달러를 넘어선 WTI 유가로 인해, 연준뿐만 아니라 글로

벌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위험은 현실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희생이라면, AI 투자기업들이 가장 먼저 유탄을 맞을 수 있다. 현재 AI 투자의 펀

더멘탈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림25  4.7%를 넘어선 미국채10년,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반락할 수 있을까?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실물경제대비 자산시장 괴리차 긴축 이후 심화  그림27  밸류에이션 감안 역사적 미국 주가 비싸다는 평가 

 

 

 

자료: US BL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Economics 

4.9898

4.7039 4.7924 4.735

2.0

2.5

3.0

3.5

4.0

4.5

5.0

5.5

'22.1 '22.7 '23.1 '23.7 '24.1 '24.7 '25.1 '25.7 '26.1 '26.7

(%) 미국채10년 미국연방금리

파월피벗발언
sahm-rule

고용둔화

트럼프 TACO

40

60

80

100

120

140

16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1.12=100, pt)

미국 Job Opening S&P500



 10 

은퇴한 워렌버핏은 현재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도박판 같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AI 투자가 미국 성장을 견인하고 일조하는 흐름이나 2022년 공급망 충격으

로 긴축이 본격화된 이후 실물경제(Main Street)를 대표하는 고용은 위축이 심화

되었고, 자산시장(Wall Street)은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 왔다<그림 26>.  

블룸버그가 장기시계열로 분석한 미국 주가지수는 벨류에이션상 지난 100년간 가

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그림 27>. 보다 단순화하여 버핏 차트로 유명

한 주가/GDP 비율은 ‘광란의 192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그림 28>. 2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인 전기와 자동차 등장이 1920년대과 광란을 주도했다.  

당시 자산가격의 거품이 터지는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금리인상이었다. 

연방금리가 없던 시절 할인율(discount rate)는 3%에서 4%대로 인상되자 자산시

장 거품 붕괴와 함께 실물경제 역시 큰 꺼짐(대공황)을 겪었다. 역사는 그대로 반

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미국 연방금리는 현재 3%대 후반에서 4%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필자 역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초장기 중심 금리가 안

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기대에는 위험자산이 받을 수 있는 충격 또한 적지 않

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관대비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28  실물을 앞서간 자산, 연준의 긴축이 유발할 충격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 

 

자료: Bloomberg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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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차트 김영준 연구원 

 

하이퍼스케일러 CDS 확대, 그 이면에 대한 고민 

–

   

주: (좌) 포지션 노출 방지 차원에서 개별 거래의 명목금액이 500만달러를 상회할 경우 500만달러로 집계됨. 이에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내포. 또한 CDS 만
기일이 대체로 20일 전후임을 감안 DTCC 기준으로 일자를 분류. 26년 3분기는 8월 11일까지 집계, (우) 5년물 및 월 기준 CDS와 기업 스프레드 OAS 차감 

자료: Bloomberg, DTCC, TRAC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DS는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계약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

종의 보험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CDS 시장은 Index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대

규모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Single CDS 거래량도 가파르게 늘

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CDS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CDS 계약잔액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실

질적인 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에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

의 CVA 데스크에서 대출한도를 확보하고자 CDS를 계속 매입하는 것이 주요 원

인으로 추측된다. CDS 수급 움직임을 고려하면 이미 대출한도를 대부분을 소진했

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올해 2분기 하이퍼스케일러의 사채&대출에 대한 CDS 계

약금액 비율은 오라클 20% 내외, 그 외 5% ~ 12% 사이로 추정되어 CDS 매수에 

대한 추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한다. 

은행의 헤지 수요 외 CDS는 실제 보험과 달리 타인의 신용위험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라서 투기적 거래의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물채권이나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전보다 시장거래가 활성화되었고 기업의 채권 발

행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CDS 프리미엄 확대에 베팅할 개연성이 존재

한다(CDS 선매수&후매도). 따라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별 기업 CDS 계

약금액에 대한 net notional outstanding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CDS 고유의 수급 압력이 강한 결과 CDS-Bond 베이시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곧 CDS의 상대적 저평가로 풀이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CDS 매도 요인

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비록 CDS 프리미엄 하락할 계기가 당장은 부재하지만, 

투기적 거래가 제한적이라면 CDS 프리미엄의 상단은 지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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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재해석 염승준 연구원 

 

Global Market Intelligence Series: August Checklist (Citadel) 

S&P 500은 올해 26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크로 우려의 벽이 그토록 두터운데도 왜 그런가. 시타델은 수급의 균형이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진단하며 세부적인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데 멀티플은 압축되고 있다. 2) 

레버리지 리셋은 대체로 마무리되어, 변동성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시스템 전략이 익스포저를 늘릴 여지가 생겼다. 3) 리테일은 다시 

매수 중이며, 패시브 수요는 여전히 집요하다. 4) 1조 달러가 넘는 자사주 매입 승인 물량이 실행 가능 기간(Open Window)으로 

진입한다. 5) 시장 폭(breadth)은 개선되고 있고, 종목 간 상관계수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상방(upside)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려 한다. 시타델이 바라보는 8월의 구도이며, 그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KOSPI에도 적용해봤다. 

 

두터운 매크로 우려의 벽에도 S&P500 올해 26번의 사상 최고가 경신, 이유는?  

“표면의 소음 아래에서 수급(Flow)의 균형이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질문

에 대한 시타델의 진단이다. 세부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데 멀티플은 압축되고 있다. 2) 레버리지 리셋은 대체로 마무리되어, 변동

성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시스템 전략이 익스포저를 늘릴 여지가 생겼다. 3) 리테

일은 다시 매수 중이며, 패시브 수요는 여전히 집요하다. 4) 1조 달러가 넘는 자사

주 매입 승인 물량이 실행 가능 기간(Open Window)으로 진입한다. 5) 시장 폭

(breadth)은 개선되고 있고, 종목 간 상관계수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상방(upside)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려 한다. 

“수요원이 동시에 강화되는 시점에 매도 압력이 소멸하면, 수급의 비대칭이 바뀐

다.” 시타델은 상반기가 디레버리징과 과밀 포지셔닝을 소화하는 국면으로, 현재

는 그 압력의 상당 부분 지나갔다고 진단한다. 이어서 매수 여력(buying 

capacity)이 재축적되고 있으며, 상방 수요의 초기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시타델이 바라보는 8월의 구도이다.  

시타델은 이와 함께 10가지 체크리스트(이익, 밸류에이션, 레버리지, 리테일, 패시

브 플로우, 자사주 매입, 지수 구성, 확산, 변동성, 옵션)를 제시하는데 이 중에서 

5가지 차트와 내용을 소개하며, KOSPI에 동일 아이디어를 접목해보고자 한다. 

그림1  Global Market Intelligence Series: August Checklist 

 

자료: Cita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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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 걱정이 무색했다. 

2분기 실적은 기록적인 서프라이즈로 향하고 있다. S&P 500 주당순이익(EPS) 증

가율은 약 33%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 직후의 회복 국면을 제

외하면 가장 강한 속도다. 기업들은 단순히 높아진 눈높이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최소 200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이익 상향 조정(earnings revision) 경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공지능(AI) 한 종목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매크로 논쟁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보내는 메시

지는 훨씬 단순하다. "이익은 예상보다 좋다. 그것도 큰 폭으로." 

그림2  S&P500 EPS – 분기별 이익 수정 경로 

 
자료: Citadel 

 

그림3  KOSPI – 분기별 이익 수정 경로 

 

주: 실적 시작일은 분기 종료 직후 첫 거래일을 의미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밸류에이션: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이익이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오히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

(forward P/E)이 하락하고 있다. 현재 12개월 선행 P/E는 약 20.1배로, 지난해 10

월의 23.1배 대비 약 13% 낮아졌다. 지수는 더 높은 곳에 있는데 멀티플은 압축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T-30 T-20 T-10 T T+10 T+20 T+30

(실적시작일=100pt)

Q125 Q225 Q325

Q425 Q126 Q226
Q1'2026

Q4'2025

Q3'2025

Q2'2026



 14 

된 것이다. 이익 추정치가 주가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가중 

S&P 500은 약 17.1배에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100(NDX)의 선행 P/E는 10년 평

균을 밑돌며 최근 1년 분포에서 하위 11퍼센타일에 위치한다. 적어도 지금까지 지

수를 끌어올린 주역은 멀티플 확장이 아니라 이익이다. 

그림4  S&P500 – 12개월 선행 P/E 

 
자료: Citadel 

 

그림5  KOSPI - 12개월 선행 P/E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 레버리지: 리셋은 성숙 단계다. 
글로벌 레버리지 리셋은 점점 성숙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시스템 전략의 

디레버리징 충격은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됐고, 포지셔닝은 리셋됐으며, 룰 기반

(rules-based) 매도 물량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것이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기계적 비대칭(mechanical asymmetry)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

이다. 변동성이 계속 낮아지고 추세가 재형성된다면, 시스템 전략은 다시 익스포

저를 늘리기 시작할 수 있다. 다음번 의미 있는 기계적 수급은 디레버리징이 아니

라 리레버리징(releveraging)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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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레버리지 ETF AUM 

 

자료: Citadel 

 

그림7  한국 상장 레버리지 ETF AUM 

 

주1: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포함 

주2: 국내는 KOSPI, KOSPI200, KOSDAQ150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 포함 

주3: 해외는 S&P500, NASDAQ, TOPIX 등 해외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 포함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4) 확산: 시장 폭은 넓어지고 상관계수는 낮아진다. 
평균적인 종목의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S&P 500 구성종목의 70% 이상이 200

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12월 이후 가장 강한 시장 폭

(breadth)이다. 동시에 1개월·3개월 실현 상관계수(realized correlation)는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시장 폭은 넓어지는 반면 상관계수는 낮아지고, 종목 

간 수익률 분산(dispersion)은 여전히 높다. 이 조합은 종목 선택(stock selection)

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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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S&P500 - 구성종목 200일 이동평균선 상회 비율, 72%  그림9  S&P500 - 구성종목 간 3개월 실현 상관계수, 0.059 

 

 

 

자료: Citadel  자료: Citadel 

 

그림10  KOSPI – 구성종목 200일 이동평균선 상회 비율, 25%  그림11  KOSPI200- 구성종목 간 3개월 실현 상관계수, 0.68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상관계수는 KOSPI200 지수와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바스켓 간의 상관
계수로, 지수 및 개별종목의 실현변동성으로부터 역산한 값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S&P500 – 시가총액 가중 vs. 동일비중  그림13  KOSPI200 – 시가총액 가중 vs. 동일비중 

 

 

 

주: SPX(시가총액 가중) / SPW(동일비중) 

자료: Citadel 
 

주: KOSPI200(시가총액 가중) / KOSPI200(동일가중)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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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동성: 15 아래로 내려가면 셈법이 달라진다. 
변동성은 이제 결과 변수(output)에서 입력 변수(input)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

른다. 낮은 변동성은 통상 주가 상승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30일·60일 실현

변동성 산출 구간이 낮은 수준으로 리셋 되면서, 낮아진 변동성 자체가 시스템 전

략의 추가 익스포저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동시에 반도체와 메모리에 내재돼 

있던 극단적 변동성도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 상위 

10개 종목의 3개월 내재변동성 평균은 이번 달에만 20%p 가까이 하락했고, 

VIXEQ(내재변동성 동일가중 측정)와 VIX 간 스프레드는 사상 최고 수준에서 급

격히 축소됐다. 

그림14  S&P500 - VIX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KOSPI - VKOSPI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외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시타델의 Market Insights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문: Global Market Intelligence Series: August Checklist (Cita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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